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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0년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

고, 치열해지는 기업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에 생산

설비를 갖추는 지구적인 생산에 돌입하였다. 이념적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경

제개혁을 감행하는 구 공산권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저렴한 노동력과 

공장시설을 제공하는 생산기지로 자리하게 되면서 막대한 자본이 구공산권 국

가로 이동하였고 국가 간 특정형태의 공생관계와 이주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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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는 정치적인 공식외교 관계의 수립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

에는 한중 간 무역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인 동기가 유인으로 작용하였

다. 한중 수교를 통해 한중 간 국제 무역과 통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자본의 초국가적 이전이 용이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국자본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

를 모색하던 시기였고,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중국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초국가적 기업

들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중국지역으로 생산과정의 공간적 전환과 팽창을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무역이 증가되고 한중 간 기업가가 양

산되고 순환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순환이주는 초국가적 기업 활

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은 한인에게 이주를 통한 새

로운 생애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는 중소

기업의 진출로부터 시작하여 한상(韓商)이 초기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이후 대기업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상당수의 한국인 주재원들

이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에서 베이징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요도시로 유입되

었다. 특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본부기지로서 자리

매김하면서 베이징으로의 한인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었다. 

한중 간 인구 이동은 모국 자본의 중국 이전과 맞물려 대규모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한

인이주사의 큰 획을 긋게 하였다. 또한 중국으로의 한국인 이주는 전통적인 

국제이주이론들이 예측하는 인구이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기존의 국제이

주이론들은 이주를 유입-유출요인에 의한 개인 이주자의 경제적 선택으로 보

는 경제학적 접근, 세계체제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인 선택이나 동기에 따른 

이주 평형이론의 한계를 인식하여 보다 거시적 차원의 기회나 구조를 고려하

는 역사-구조적인 접근, 노동시장을 고숙련-고임금의 직종과 저숙련-저임금의 

직종의 분절화로 보는 이중노동시장접근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Ma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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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3). 이러한 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자원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이주 경향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국으로의 한국인 이주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나 자본의 이전방향

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인 이주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한인의 이주 흐름과 특성에는 조선족과 한국인 

간 차이가 있어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이주라 하더라도 동베이 3성의 조선

족의 국내 인구이동과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국제인구이동을 전통적인 이주이

론으로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이주는 한중 간 국가의 경제적 

위계에서 반주변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의 이주 흐름을 보여 전통적인 이

주 흐름에 역행되는 역이주(reversed migration)의 특성을 갖는다. 반면 조선

족 이주의 초기 이주 조건을 보면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기회와 

임금차이에 따른 전통적인 이주특성을 보였다. 특히 조선족의 이주는 모국 자

본이 산출하는 종족 경제 속에 배태되어 있어 모국 의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윤인진, 2004; 박광성, 2006; 예동근, 2009; 정종호,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조선족과 한국인의 각기 상이한 이주의 속성이 동일한 종

족성을 공유하는 동족 집단 내 조선족과 한국인 간 관계를 특징짓고, 동족 집

단 간 공생관계의 터전인 한인 종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주

요한 역할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의 거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현재 내부적으로 급

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인 종족공동체 형성 이후 조선족

과 한국인의 공생관계가 점차로 약화되고, 한인밀집 거주지가 외곽으로 분산

되면서 종족 공동체는 분산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지역의 한

인 종족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고 종족 공동체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

히 한인밀집 거주지의 분산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주국

에서의 이주자의 거주지 변동은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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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오랫동안 학계에서 연구되어왔기 때문이다

(Massey, 1985; Zhou and Logan, 1991; Alba and Logan, 1993; Alba 

and Nee, 1997; Fang and Brown, 1999, Min, 2008). 본 논문에서는 조선

족의 국내이주와 한국인의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종족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의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현지조사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는 베이징 왕징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수집되었으며, 정부간행물의 연도별 자료, 신문기사 아카이

브 등 문헌자료를 통해서 현지조사의 현재적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주저자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걸쳐 베이징의 

왕징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면서 한인 종족공동체의 참여관찰을 시작으로 해서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문항을 설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본격적

인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8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연관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왕징에 거주하거

나 직장을 갖고 있는 한국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과 조선

족의 면접은 때에 따라서는 각 개별적 이주과정이 상이한 만큼 자유로운 형식

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심층면접은 전체 연구에서는 재중 한인 201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본문의 분석에 인용된 조사참여자들은 한국인 12명, 조선족 9명, 

한족 1명 등 총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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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의 초국가적 이주

3.1 한국인의 베이징 이주

베이징으로 한국인 이주 유입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는 대기업의 베

이징 진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2008년에 예정된 올림픽의 

개최지가 베이징으로 결정되면서 베이징 시는 2000년 초반부터 도시 발전의 

일환으로 베이징 지하철, 고속도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선진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런 건설 사업에 한

국의 대형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에 동반되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2년에 베이징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사무실 

공간, 현지컨설팅 등 초기 기반시설과 판촉활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

다.1) 또한 이 시기에는 2001년 중국 WTO 가입이 확정되어 중국 진출을 막아

온 그간의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 열풍은 대기업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등 여러 다양

한 이주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재 점화되어 한국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빠르게 증가했다.

베이징 시의 한국인 유입 흐름에 대해서 재중국한국인회는 이주 시기에 따

라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인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한다.2) 이러한 세대

구분은 시기별로 모국과 거주국의 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베이징 이주의 

배경과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1세대는 한중 수교 이후에 베이징에 이주한 

소규모의 한국인 집단의 특성을 띠었다. 이후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1) 머니투데이, 2002년 5월 15일자.

 2) 재중국한국인회 방문 인터뷰 일자, 201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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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으면서 소자본을 가지고 베이징에 진출하여 숙박업, 여행사, 음식점 등의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탈출의 특성을 보이는 2세대가 유입되었다. 3세대는 

2000년대 외국인에 대한 중국 내수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대기업이 활발하

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들어온 한국인들을 일컫는다. 재중국한국

인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1990년대의 이주 1세대와 2세대의 경우에는 베이징 

내 한국인의 이주 규모가 크지 않았고 생산가공형과 생계탈출형의 특징을 보

였다고 한다. 하지만 3세대가 이주한 시기는 한국 기업의 베이징 진출 양상이 

본격적이고 가시화된 시기로 베이징에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이 발전되는 시기

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1992년에 수교가 되었잖아요. 1997년에 IMF가 닥쳤잖아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생산기업의 진출이에요. 생산 가공형이에요. IMF이후의 2002년도까지는 

중국에 진출에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탈출이었어요. 한국에서 명퇴를 당하던가, 

사직을 하던가, 회사가 망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과 중국을 왔다가는 페리

호에서 보따리상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돈 1, 2억 

들고 와서 여기서 식당 차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죠. 그게 

중국 진출 2세대고, 3세대는 2000년대 외국인의 중국 내수시장이 개방되었잖아

요.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같은 게 바뀌어가면서 한국의 중견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

에 진출하면서 들어온 게 그때부터에요. 지금 대기업들은 다 그때 들어왔고, 중견

기업도 그때 들어왔고... ”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장) 

대기업의 본격적인 베이징 진출에 맞물려 들어온 3세대 한국인들로 인해 베

이징에 거주하는 대기업 근무자나 파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외교

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자료의 베이징 한국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한국인 거

주자의 53%가 상사주재원이나 기업체 장기출장자이며 이들의 가족으로 동거 

거주하는 인원이 12.9%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주재원 가구가 전체의 65.9%

를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거주자의 

10%에 그쳐 한국인의 80%가 자영업자인 칭다오시의 경우를 감안하면, 베이

징의 직업 분포는 타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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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베이징에 주재원 비중이 높은 직업분포는 베이징 한인 사회를 특징짓

는 주요한 요소이다. 

한국인 이주가 발생한 시점의 국가 간 경제적 위계는 모국이 정착국보다 경

제적으로 우세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한국인의 유입은 전통적으로 

설명되던 이주 흐름과는 상반되는 역이주의 특징을 지닌다. 베이징 주재원의 

유입은 한국 대기업이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성한 중국 지역 전

문핵심인력이거나 본사의 관리자급의 지위를 갖는 고숙련-고임금 직종의 이주

였다. 정착국의 저임금-저숙련 직종으로 이주자들이 유입되는 노동이주와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주유입이 정착국의 자국 노동시장으로 흡수

되는 양상이라면 한국인의 이주는 모국 기업이 새롭게 산출한 경제활동과 기

회구조로의 유입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베이징으로 이주하는 주재원들에

게 이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와 체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는 이전비용(relocation package)을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주재원

들의 이주방향이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 주재원

의 삶은 거주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모국 

기업이 선사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여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 주재원들은 베이징의 한인 계층화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한국

인 조사참여자들의 상당수가 주재원이 한국인 집단의 상층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기업 주재원이나 공기업의 파견 직원들은 기업에서 자

녀의 국제학교 학비와 고급 아파트 월 주거비 등의 체제 지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베이징 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이라도 값비싼 국제학교와 고급 아파트의 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 크기 때문에 비주재원들은 주재원들만큼의 복리를 누릴 수 없었다. 현지 

부동산 업자 具씨는 한국인 주재원들은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 앞 다투어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3) 

따라서 베이징에서는 왕징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던 초기에서부터 한국인 집

 3) 2012년 8월 14일 현지 부동산 업자 具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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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내적으로 위계적 서열이 주재원과 비주재원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났

다. 이러한 구분은 이주 역사가 길고, 올드커머가 정착국의 주류사회로 동화되

면서 중산층으로 편입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한인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현상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는 한국인의 이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재원/

비주재원의 구분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

하였다. 주재원들은 자녀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국제학교로 입학시키고 교

육시킬 수 있는 특혜를 포함해서 비주재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복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안정한 타지 생활을 하는 비주재원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인 자영업자 文씨는 주재원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교 모임 또한 끼리끼리의 문화 양상으로 위계 서열화되어 

있어 배타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예민한 계층의식은 지난 10년간 

베이징에서 자영업자로 생활하면서 자신보다 상층에 위치한 주재원들에 대한 

위화감 또는 사회적 거리감을 반영한다. 이렇듯 베이징의 한인사회의 준거집

단은 그 폭이 좁았다.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나뉠 수 있는 계층 구분

과는 다르게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주재원집단과 비주재원집

단 간의 구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계 서열은 왕징 내부

의 공간적 위계화와 연관되어 나타났다.

“솔직히 여기서 어느 아파트 산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음, 

알아요. 왕징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통하죠. 별표 5개짜리가 동호만이고, 별표 4개

로는 대서양신청 중에서도 여기 넓은 평수... CLASS, 별 3개 화정세가... 이런 식

으로 주재원 아줌마들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자기네들 끼리만의 그런 게 있어요. 왕

징을 보면 여기 3구나 4구는 가장 가난한 한국인들이 산다고 보면 되고 돈 많은 

주재원들은 이런데 안 살죠.”(文씨, 한국인 30대 자영업자) 

이러한 주재원과 비주재원의 분리는 조직의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한국인 단체는 한국 상회와 한국인회가 있는데, 전자는 대

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후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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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 민간단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

가를 받은 곳은 중국 한국상회가 유일하며 가장 오래된 한국인 단체이다. 

1999년에는 한국 거주 교민들을 위한 중국 한국인회와 재북경 한국인회가 정

식 발족하였지만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여러 차례 행사가 무산되기도 

하는 등 거주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내에서도 한국 상회에 비해 영

향력이 적다. 베이징 한국인 단체에서 초청을 많이 받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자주 한다는 한 조선족 朱씨는 한국인 단체가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인회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대기업하는 사람들은 회사

위주로 모임을 많이 하지. 4월 말에 현대에서 초청이 와서 강연해달라고...거기 현

대 자동차하고 회사하고 계열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모이지 한인회 나가

지 않는다고.”(朱씨, 조선족 60대 강연자)

앞서 지적한 한인사회 내부의 계층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

주는 비주재원집단에게도 정착국 내에서 이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비록 주재원처럼 기업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

반적으로 한국인 집단이 지각하는 이주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기업이 중국 진

출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투자환경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차익을 높이고자 

한 것처럼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로 이주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생활환경을 풍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맛보았다. 뿐만 아니라 비주재원

들은 주재원들과 달리 파견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 이주의 주요 동기였기 때

문에 중국의 잠재적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 흐름은 전통적인 이주이론이 설명하는 방

향과는 다르지만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동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인

의 이주는 모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지역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이주 양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낮

추고, 모국에서 누리기 어려운 윤택한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미래 자원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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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은 한국인의 이주 동기에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자원 확보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중국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에 바로 베이징으로 건너

왔다는 安씨의 경우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보다 이

전에 베이징에 진출한 사람들의 실패담과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현지 지식

을 얻을 수 있었으며, 1990년대 진출한 한국인들이 형성한 동문이나 지역 모

임, 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이징 생활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가 중국학과를 졸업하고 왔을 때만 해도 아 뭔가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컸

어요. 전공을 살려서 큰 꿈을 안고 왔죠... 중국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

고... 한국에서는 아예 취업할 생각도 안했었으니까요... 포부가 컸어요...”(安씨, 

한국인 30대 자영업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해가자 중국에 대한 잠재력과 미래가치에 대한 인

식은 비단 경제활동 영역 뿐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였

다. 베이징에서 일을 하는 부모를 따라 자녀들의 조기 유학도 생겼고, 중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중국 조기 유학을 위해서 베이

징을 선택하여 이주하였다. 기존의 유학대상국은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이 선사하는 미래 청사진은 이런 유학 풍조를 서

서히 이탈하기 시작해 중국어권을 교육의 메카로 부상시켰다. 중국 교육열풍

은 초국가적 가구 배열을 초래하였지만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불편

함과 역경을 감수하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로 베이징에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

의 일부만 거주하는 분산 가족이 상당수 발생했다. 

자녀와 단 둘이 4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申씨는 중국이 향후 미국보다 중요

한 유학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주위에서 중국 생활이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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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수월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베이징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에 가면 한국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돈으로 

가정교사를 고용해 중국어를 교습 받을 수 있으며, 중국어를 할 수 없어도 가

사 도우미나, 보모 등을 고용해 한국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

이 육아와 가사에 지친 한국 ‘아줌마’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

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2007년까지는 환율이 1위안에 

120원대인데다가 값싼 물건이 많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낼 수 있어 베이징 생

활에 상당히 만족해했다고 하였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쌌어요... 처음에 베이징에 탐색

하러 왔을 때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엄청 좋은 호텔인데도 몇 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니까 발 마사지 받는 것도 거의 몇 천원 수준이고,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지만.. 

조선족 아줌마가 있으니까 같이 장보고... 조선족 아줌마 써도 얼마 안 들고... ”

(申씨, 한국인 30대 학부모) 

그러나 2008년 후반기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인의 중국이

주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한 풀 꺾이게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은 대량의 

한국인 귀국행렬을 이끄는 배출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원화가치가 두 배 가량 

떨어지면서 1위안에 120원하던 환율이 1위안에 245원까지 치달아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환율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사정이 악화되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유학생들은 학업

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급증하였다. 한국인을 주 소비자로 영

업하던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손님이 없어 폐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일어났

으며 무단철수 및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 당시의 베이징과 

관련된 뉴스들은 이와 같은 베이징 한국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사로 가득 채워졌고, 결국 중국 내의 많은 한국인들은 갖고 있던 부동산, 사

업체 등을 헐값에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귀국을 감행해야했다.4) 

 4) 연합뉴스, 1998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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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몽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지만 중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모국으로 귀국하기보다는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경

로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인 于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 

생활을 버텨온 시간만큼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경로가 손해를 가장 줄여주

기 때문에 중국 생활 이외의 다른 대안적인 경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중국에서 성취한 건 없지만 한국보다는 중국 내에서 생활기반을 다져놓

았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퇴직하면 중국 내에서 창업을 통해 

자리를 잡을 예정이이에요. 우리 딸 교육 문제도 얽혀 있고... 중국 내에서 일을 하

다가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되고해

서...”(于씨, 한국인 50대 주재원)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처음

부터 불확실성이 배태되어 있었다. 잠재력을 실질적인 자원으로 전환한 사람

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 특히 중국은 이주자의 사회통

합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민생활을 견지하기 어렵

다.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중국어 능력, 중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연계가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국으로 떠나려 하지만 중국생활이 익숙해지

고 창업 또는 자녀 교육과 같은 장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중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예성호⋅김윤태(2014)는 전자를 ‘떠중파’(머지않아 중국을 떠난다), 후

자를 ‘뼈중파’(나의 뼈를 중국에 묻겠다)로 구분하면서 이 두 집단의 지향성이 

자녀교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집단은 자녀를 ‘외국아

이’가 아닌 ‘한국아이’로 기르려고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두 번째 집

단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자녀를 ‘중국통’으로 기르려고 중국학

교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렇듯 베이징 한국인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20년이 지

나면서 초기의 체류자 사회(sojourner society)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민 사회

(settler society)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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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족의 베이징 이주

조선족 인구이동과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호구제도가 느슨해지

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조선족은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기

회가 매우 적었고 조선족 인구의 97%가 동베이 3성에 거주하였다. 박광성

(2006)은 조선족사회는 중국 특유의 도농이원화 구조에서 비롯된 지역적 안

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베이징 시의 경우 조선족의 수는 

1990년 당시 7,375명이었고(중국통계청, 1990), 1990년대에 베이징에 거주

하던 소수의 조선족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초반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의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들을 기용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들 또한 한국 기업의 통역, 관

광 가이드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월드옥타 베이징 지회 김영

국 회장은 당시 베이징 현지에는 조선족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정부기관이라고 해봤자 인민방송국과 국제방송국, 민족대학 등 소

수기관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 인력수급이 필요하였다고 회고하였

다.5) 그는 베이징에 조선족 대졸 고급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1990년의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한국인 출장자와 방문객들로 인해 이들을 안내해주는 통역과 가이드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가이드로 일해 온 조선족 林씨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조

선족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은 한국인 가이드였다고 한다. 한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조선족들을 고용할 경우 그들의 봉급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주었

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기꺼이 베이징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6) 당

시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인지라 ‘외국인을 접촉하는 것만

 5) 2012년 7월 30일 월드옥타 베이징지회 김영국 회장 인터뷰.

 6) 연합뉴스, 1990년 9월 26일자, “조선족 동포 본격적인 베이징사회진출 한창” 동베이 3성

의 엘리트 중심 조선족들이 중원(베이징)으로 대거 진출하여 이미 1만 명 정도가 중국 사

회의 핵에 입성하는 움직임이 한참이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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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으며 한국인들의 소비력이 가장 커서 한국인 가이드가 

되면 큰 액수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었으며, 당시에는 커미션이 여행사의 몫이 

아닌 가이드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1990년 초기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

고 베이징으로 이주한 조선족이나 베이징에서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이들 조선족들은 음식점이

나 숙박업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지 않으려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숙박업은 처음에는 안하다가 부동산도 아니고...조선족들은 당시에 얼굴이 있어

가지고 좀 자기네 생각에 좀 그런 건 안했거든... 음식업도 초반에는...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점을 안했다고... 자기네 생각엔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가이드로 많이 남아있지.”(林씨, 조선족 50대 가이드)

조선족 무역업자 權씨도 베이징에서 대학을 나와 국가에서 지정해준 출판사

에서 근무하다가 무역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베이징의 조선족 경제

의 또 다른 특성을 무역업이라고 설명하였다. 톈진만 해도 조선족들이 제조업

종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족 학교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제 2외국어로 영어가 아닌 일본어를 집중해서 가르쳤기 때

문에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족들은 자신의 언어자본을 활용하여 일본과 무역을 

발달시켰다.

“베이징 쪽에는 무역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외국어 제일 많이 배운 게, 조

선족들은 일본어가 제일이었지. 고등학교, 초등, 중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게 영어

가 아니라 일본어였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영어교사가 없고... 현재까지

만 해도 70대 30으로 보면 교사가 7명이 일본어 가르치면, 3명이 영어를 가르친

다고. 우리는 영어를 못 배우고 일어를 배웠다고. 한족학교는 영어를 가르쳤지. 그

래서 지금 일본 쪽 비즈니스하는 사람... 베이징만의 특징은 무역업이 많고...”(權

씨, 조선족 50대 무역업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숙소, 교육비, 교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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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같은 비용을 일체 부담해주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대졸자의 

직업 결정권은 국가가 결정하였다. 국가에서 정한 대로 대졸자의 직업이 배분

되고 이들의 거주지역도 국가가 정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중

국은 국영기업을 분류, 심사하여 1/3에 해당되는 국영기업을 폐쇄하거나 합병

하였고, 1992년 공산당 제 14차 전국인민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전략

을 수립한 이후 1993년 기업법을 제정하여 국영기업이 스스로 구조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7) 이런 국영기업 개편과 함께 국영기업은 적자를 내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체불 및 인력방출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한 대규모의 시위

나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운영방식이 

줄어들면서 파산한 국영기업도 속속 나오게 되었다.8) 

이와 같은 당시의 중국의 상황은 인터뷰 대상자인 조선족 林씨와 權씨의 사

례에서처럼 대졸의 엘리트 조선족들이 국영 기업을 그만 두거나 국영 기업에 

적만 둔 채 한국 기업의 중개자나, 통역 및 가이드 업종에 뛰어들게 하는데 

커다란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설명해준다.9) 1994년 대우 베이징 지사가 조

선족을 대상으로 직원 공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총 32명 선발에 1,200여명의 

조선족이 지원해 40: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조선족들 대부분이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비롯한 중국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상

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한다.10) 

동베이 3성 조선족들의 베이징으로의 이주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이주 초

기부터 ‘모국’의 경제적 요소가 이주유입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의 이주는 모국 기업, 모국 자본, 모국 사람들을 통해 여러 다양한 수준의 일자

리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베이징으로의 조선족의 

 7) 연합뉴스, 1990년 7월 9일자, “ 중국 국영기업 1/3 폐쇄, 또는 합병”, 연합뉴스, 1992년 

10월 13일자, “중국 공산당 14 전대회 정치보고요지”

 8) 연합뉴스, 1994년 3월 2일자, “중국, 노동자 소요확산 우려 긴급자금 배정”

 9) 2012년 8월 10일 황유복 교수 인터뷰.

중앙민족대학의 조선족 학자, 황유복 교수는 이러한 조선족의 탈 국유기업화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본다. 조선족들이 베이징 내에서 중국 사회의 주류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데, 당장의 경제적인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10) 한겨례, 1994년 8월 18일자,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한국기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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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의 이주는 중국 내 농촌-도시로의 

국내 인구이동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을 지닌

다. 조선족의 도시 이주는 물리적 의미의 정착국- 모국간 지리적 영토의 경계 

가로지르기(border crossing)의 초국가성이 아닌 정착국의 도시 공간 내에서 

모국이 제공하는 종족경제로의 유입, 탈영토화된 모국의 사회경제적 공간으로

의 진입을 의미하는 초국가적 특성을 갖는다(Faist, 1998).

조선족사회의 이농 이주현상은 1990년대 초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의 주목

을 받아왔다. 1994년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졸 조선족들은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통역을 겸한 직원으로, 학력이 낮은 조선족들은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에 몰려들고 있어 조선족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1) 1999년의 연변 방송도 베이징에 이주한 조선족

들은 한국인 대상의 음식점, 유흥업, 여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단일적 형태의 조선족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되었던 초기 양상에서 점차 

조선족 기업이 다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2)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이 왕징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사적 경제영

역에서 일거리를 찾는 저임금-저숙련의 조선족들도 왕징에 몰려들기 시작하였

고 왕징 코리아타운은 한인 종족 경제의 중심지로 형성되었다. 베이징으로 파

견되는 대부분의 주재원들은 중국생활이 처음이고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조

선족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조선족 노동력 수요가 급

증하였다. 주재원가구 뿐 아니라 왕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언어장벽에서 오는 적응상의 어려움

을 해결하고, 청소, 운전, 육아, 가사 등의 생활편의를 누리는 생활방식이 유행

처럼 번졌다. 동베이 3성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은 음식점, 민박집, 부동산 중개

소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사도우미, 보모, 통역 등 한국인의 경제에 의존하거

나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동근(2009)은 2000년 초에 이루

11) 경향신문 1994년 8월 16일자, “급변하는 조선족 사회”

12) 연합뉴스, 1999년 2월 5일자 “베이징 진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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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조선족의 이동이 개혁개방 이래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족의 이주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족의 이동이 인근 도시로의 이주가 아니라 한

국 자본이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도시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조선족의 중국 도시로의 이주흐름은 모국기업의 초국가적 자본이 이전하는 

방향에 상응하였다. 따라서 이들 이주의 특성은 베이징 뿐 아니라 타 도시에서

도 한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도시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호구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법적인 

신분으로 지내야 했지만 한국 대기업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일거리와 한국인에 

의한 사적 고용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Jeong(2013)은 베이징 이주자 대부분이 베이징 도심 내에 정착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더 가난한 지역으로 축출된 것과는 달리 동베이 3성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이 왕징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기업과 자본에 있었다

고 설명하였다. 즉 타 이주자들과는 다르게 조선족들은 종족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경제적인 힘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징에

서의 정착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에는 대기업 본부가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인의 경제적인 

보조역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족들이 선호할 만한 사회적으로 위

신 있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주

한 조선족과 비교하였을 때, 베이징 조선족은 모국 기업을 통한 경제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베이징의 도시적 위상은 유출지역과 유입지역 간 경제

적 위계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여 조선족들의 베이징 이주의 물질적/비물

질적 효과는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만약 모국의 초국가적 자본이전이 동베이 3성으로 집중되었다면 조선족의 

이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중국의 타 대도시 지역에 비교했을 

때 모국 자본의 투자가 저조했던 동베이 3성 지역은 조선족의 수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지만, 모국 자본이 대규모로 이전되는 베이징으로의 조선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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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11).13)

4. 한인 종족공동체의 형성 및 변화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한국인들은 초기에는 주중 대사관과 

한국 기업들이 있는 차오양취(朝陽區)를 중심으로 체류하기 시작했다. 왕징

(望京)은 1990년대 초부터 신흥 중산층의 거주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

다. 베이징 동북부 외곽지역인 왕징 지역은 1980년대에는 농민들의 거주지인 

농지였으나 베이징시의 종합적인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에 베이징시건

설개발공사(北京城市建设开发集团总公司)에 의해 개발을 시작하였고(백권호 

외, 2010) 1994년에는 베이징시 정부가 왕징을 상품주택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1995년에는 왕징의 첫 상품주택개발단지인 왕징신청 4구의 건설이 추진

되었고 1997년에 완공되었다. 그 후 3구와 대서양신청도 각각 건설되어 2000

년과 2001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왕징 4구와 3구 주변

으로 보성원, 후이구영광, 올리브 등 많은 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었고 

화정세가, 동호만, CLASS 등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왕징 거주지

역의 고급화에 기여하였다. 

왕징 지역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기 이전에 외국인 거주지로 허용된 곳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건설된 아시아선수촌인 야윈촌(亞運

13)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12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3년의 2만 400명에서 5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내 조선족 인구수는 한국인의 인구수가 2009년부터 감소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성, 시에서 2007년 이후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

징시의 경우에도 조선족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반도 칭다오

시의 경우에도 칭다오는 모국의 기업투자나 한국인 자영업자의 진출이 가장 컸던 지역으

로 2007년 이후로 제조업 사업여건의 악화로 인해 한국인의 사업 철수가 증가하면서 한

국인의 수는 줄고 있는 반면 한국인이 경영했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조선족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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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과 대사관 주변 지역, 화자디(花家地)지역 등지였다. 한국인들은 이 지역들

에 분산되어 거주하였다. 당시에는 중국 법률상 외국인 거주지역이 제한적이

었고, 외국인들의 주거제한조치가 일찍 풀린 상하이(上海)와는 다르게 베이징 

한국인은 조양구 내의 특정 고급 아파트에만 거주할 수 있었다. 외국인 거주지

로 지정된 아파트의 임대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특정 대기업의 주재원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힘들만큼 가격이 매우 비쌌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은 주거

제한 지역 밖에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 중국 공안은 수시로 외국인 불법거주지

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14) 베이징의 외국인 거주제

한 해체는 2003년 10월이 돼서야 완전히 철폐되어 한국인들은 거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농지와 밭이었던 왕징지역은 4구(四區)가 

1997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난 후에도 2000년 초반까지도 가게나 상점도 띄엄

띄엄 있을 정도로 미개발상태였다고 한다. 1980년도부터 베이징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한 조선족 金씨는 자신을 베이징대학교 80학번으로 소개하며 왕징 

코리아타운이 생기기 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중 수교 전후로 

베이징으로 모이기 시작한 한인들은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

고 초기에는 한인의 접촉 공간이 조선족 지식인들이 있는 민족 대학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오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징이 그땐 정말 여기

가 4구, 3구가 허허벌판이었거든...그때는 코리아타운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민족대학있는 해정구가 코리아타운이었다고... 타운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하는 

동포들이 거기 몰려있었다고.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다 그쪽 동네에 있는 호

텔이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웨이공춘... 조선족들도 여기에 모여 있고... 

통역들도 하고...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냐하면 쿤룬 호텔로 그쪽에서 한 모

든 영업소도 호텔주변으로 모였다고... 90년대 이러다가 2000년도 되가지고 왕징

에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金씨, 조선족 50대 기업가)

14) 동아일보, 2000년 9월 8일자, 중 공안, “불법거주 외국인 수색...과잉단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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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징에 건설된 4구의 새 아파트는 당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야윈촌보

다 훨씬 집세가 저렴하면서 야윈촌 못지않은 신식의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춰 

한국인들이 옮겨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이 4구와 3구에 대거 입주하면서 

왕징은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로서 코리아타운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했다. 정종호(2013)은 1997년 당시 왕징신청 아파트의 월세가 동일 평수의 

야윈촌의 아파트에 비해 15∼25%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5) 정종호는 

왕징신청의 아파트 임대료는 베이징 일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인에게는 외국인 거주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

유한 베이징의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임차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서 왕징 코리아타운은 중국인 소유주와 한국인 임차인의 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은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한국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조

선족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각한다. 자신들은 크고 작은 일에서 한국인

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기여

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선족 사회에

서는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의 중국 진출과 남북통일과 같은 사안

에 있어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을 생산해오고 조선족 대중과 한국 

사회로의 담론확산에 힘을 기울여왔다(김강일, 1998, 2006; 박광성, 2006, 

2007). 

2001년부터 왕징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다는 

조선족 부동산 중개업자 朴씨의 경우에도 왕징이 한국인 밀집 지역이 된 데에

는 조선족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왕징신청이 건설된 당시 새로 

이주해온 한국 주재원들이 넘쳐났으며, 이들이 왕징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족들이 왕징 근교에서 숙박업과 여행업, 그리고 부동산업을 먼

저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족 부동산 업자들은 새로 유입된 

15) 1997년 당시 외국인 거주지역의 아파트 월세는 130평방미터 기준 25,000∼30,000위안

에 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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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주자들에게 왕징 아파트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왕징에 한국인이 밀집

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지 단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왕징 내에는 고층 아파트는커녕 변변한 건물도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새 고층건물인 왕징신청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단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조선족들이 주재원에게 4구와 3구에 소개하면서 왕징에 한

국인들이 집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을 살려면 누구한테 사겠어요. 여기 있는 교포들이 이쪽에 집을 소개하는 거

죠. 그때는 왕징에 3구, 4구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나머지는 이주

민들이 와서 사는 거였어요. 3구 4구는 고층건물... 그때 당시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태였고 한국인 포함해서... 조선족들이 음식점, 식품점. 특히 부동산하

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현대나 엘지나 삼성이나 이런 주재원이 몇 백 가구가 일 년

에 들어오니까... 다 그 주변에 있는 고가가 형성이 된 거죠. 왕징이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중국 사람들 통해서 왔으면 흩어졌겠죠. 근데 조선족들이 부동산을 

하니까 일루 집중된거죠.”(朴씨, 조선족 50대 부동산 중개업자) 

왕징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면서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공생은 경제적인 고용

-피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엮어져갔다. 그러나 초기에는 동베이 3성

에서 이주해온 조선족들이 왕징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

다. 조선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

하는 곳은 저렴한 월 임대료를 내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 성중촌(城中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정종호, 2013). 조선족들은 왕징 인근이나 조양구 내의 

고려촌이라 불리는 곳에 살면서 왕징 아파트 단지로 출퇴근을 하며 한국인의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였다. 왕징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인들이 밀

집하여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며 한국인 편의시설이 들어선 곳이었다. 그런 의

미에서 초기의 왕징 코리아타운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공동의 주거지를 의미하

기보다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종족 중심의 공통 

공간을 지칭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차츰 한국기업과 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점차 자본을 축적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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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노무를 하여 자산을 확보하여 온 조선족들이 베이징에 등장하면서 상

황은 변해갔다. 모국 자본에 기대어 온 조선족들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베이

징에서 기반을 잡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

국기업과 한국인을 상대로 사업발전을 이룬 조선족은 한족과의 경제 네트워크

의 구축뿐 아니라 중국의 제도적 틀 속에서 한국인보다 유리하게 위치할 수 

있었다. 조선족들이 성장하면서 조선족 경제의 다원화와 조선족 집단의 내부 

계층화는 이전과는 다르게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이 왕징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는가하면 중국의 호구제도가 풀

리면서 조선족들이 왕징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 왕징 아파트의 조선족 

거주자들도 늘어났다. 조선족 鄭씨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집을 작게 

차려놓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왕징 지역 중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외진 곳

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할 만큼 장사가 번창했다고 하였다. 그때 번 

돈으로 왕징 아파트를 구입하고 위치 좋은 곳으로 식당을 확장 이전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 

“그때 집을 살려고 예상을 했는데,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새로 짓는 집 기다리

다가 3년을 더 기다렸다고... 첨엔 임대해서 살자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집을 맘대로 사지 못하니까 호적제도 때문에 그게 풀리면서 산거라고... 98년에 

여기 와서 돈이 없었다고 한식집을 했는데 엄청 장사가 잘됐어. 외딴 데 있었는데 

주변에 다 밭이었는데.. 완전 장사가 잘됐다고...”(鄭씨, 조선족 40대 음식점 주

인)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조선족 중에는 한국에 가서 노무를 하여 벌어 온 돈을 

바탕으로 자산축적을 하는 조선족들도 있었다. 조선족 경제발전에는 왕징의 

종족 경제에서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모국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화정세가의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선족 成씨는 

현재 왕징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족 음식점 중의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成씨

는 한국에서 8년 간 일하면서 돈을 벌어 베이징에 돌아온 후 조선족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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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결혼한 30대 여성이다. 그녀의 가족은 음식점을 해서 번 돈으로 화정세

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유통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여 병행하고 있었다. 成

씨를 면접할 때 같이 있던 조선족 친구들은 그녀 가족의 성공을 무척이나 부러

워하면서 식당 상호를 알려주며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를 귀띔해 주었다. 그러

나 成씨는 성공한 조선족들이 워낙 많아져서 왕징 내에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조선족들도 있고 사업규모가 큰 사람들도 많아 자신들은 그리 잘사는 축

에 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조선족들의 한국인의 경제적 보조 역할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전처럼 한국인과 조선족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최근 한

국인 상점이나 한국인 가정에서 일용직(打工)형식의 일로 한국인 보조 역할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이징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족 신이

주자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조선족들이다. 이들은 왕징의 아파트 한 채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종종공동체 내에서 한국인이나 조선족 경제에서 일감을 

찾아 살아가는 조선족집단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왕징 코리아타운의 종족집단 간의 관계양

상도 변해갔다. 초기에 조선족과 한국인이 빈번하게 맺었던 생활편의-경제적 

보조관계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조선족의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주는 편리함보

다는 불편함이 점차 부각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언어장벽이 없어 편리했

던 부분은 오히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줘야하고 가족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한국인 주부 裵씨는 한국인들은 굳이 조선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

며 최근에는 조선족보다 임금이 더 낮은 한족을 고용하는 추세라고 언급하였

다. 한국인들은 이주기간이 길수록 중국 생활의 적응 상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

에 중국 생활에 있어 더 이상 조선족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구에 위치한 한국가정센터의 직원 許씨도 예전에는 조선족

을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이 모두 임금이 낮은 한족을 선호하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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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조선족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불편해... 비밀이란 게 없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래서 안 좋더라구... 한족 가정

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을 설명해주고 나면 알아

서 하니까.”(裵씨, 한국인 40대 주부)

“요즘 환율이 올라서 힘들어... 한족이 훨씬 싸... 돈 조금 줘도 하겠다는 사람 많

고... 조선족은 한국말 할 줄 안다는 거 그거 때문에 얼마나 비싸다고...”(許씨, 한

국인 50대 한국가정센타직원) 

조선족의 경우에도 한국인과의 경제적 공생관계에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

였다. 조선족과 한국인간의 경제적 관계는 단순노무에 대한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 한정되기보다는 한국 사업가의 보조 관계를 띠는 경우도 많았으나, 서

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

다. 한국 기업과 무역업을 했던 조선족 30대 무역업자 白씨의 경우에는 재외

동포 기업가들로 구성된 협회인 월드 옥타(World OKTA)의 회원으로 활동하

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물건을 납품받아 영업할 당시를 떠올리며 한국인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하였다. 한국인보다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조선족들을 현지

책 역할로 영업을 맡게 해놓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아무 것도 안 해 주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팔래요. 자기네들

은 손 놓고 편하게 돈 벌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지금은 

한족들이랑 수입차 판매를 하고 있어요.”(白씨, 조선족 30대 무역업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같이 일하다가 망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 

뒤처리는 누가 다하는지 알아요? 우리 조선족이 다해야 되요. 2008년을 기점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이 잘못 되서 돌아간 게 태반인데... 그래서 다시는 한국 사

람하고는 일 같이 안 해요.”(尹씨, 조선족 40대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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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의 동족 집단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단체의 차원에서도 조선족은 

조선족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한국인은 한국인 단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조선족

과 한국인 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동족 

집단 내 단체의 분리현상은 중국의 경우의 특수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한국인과 단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적인 모임을 보면, 법적인 허가가 나지 않은 

가정 교회가 왕징 내 상당 수 존재하며 많은 수의 종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

지만, 한국인들은 한국인 교회에, 조선족들은 조선족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경 내 대표적인 한국인 단체인 재베이징 한인회와 재중 한국상

회의 경우에도 조선족 회원을 두지 않으며 반면 한국의 지식경제부 산하의 월

드옥타의 베이징지회의 경우에는 조선족 사업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2000

년 초반에는 월드 옥타에 한국인 사업가들이 회원으로 있었으나 회장선거와 

관련되어 다툼이 있은 이후에 차츰 한국인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월드 옥타 한

국인회를 만들었으나 곧 해산되어 현재는 한국인 회원은 한명도 구성되지 않

은 채 활동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한국인 단체와 조선

족 단체 간 분리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중국 내 도시 간 위계에 따라 도시 간 조선족 집단의 특성이 구성되고 

있어 경제적인 수준 뿐 아니라 상징적인 수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이

징의 경우 조선족 집단의 성장과 내부의 이질성이 크게 가시화되고 있었다. 

조선족 權씨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노동자들도 있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조선족 중에서도 높은 레벨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으

로 성공한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모를 고용하고 안전한 먹거리

를 찾아 한국식품점에서 장을 보고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수준에서 한국인들의 패턴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16) 2012년 7월 30일 월드옥타 베이징지회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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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조선족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

한 인식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

제발전과 더불어 조선족 집단이 기반을 잡고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 상당한 의식을 하고 있었으며 성공한 조선족 사업가들을 자신의 사업 발전

에 있어 중요한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왕징에서 고급 커피 시장을 겨냥

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바리스터 金씨의 경우에도 조선족들의 변화

된 소비능력을 인식하고 조선족들을 주요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비즈니

스를 확장하고 있었다. 

“조선족들의 의식이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지금 제 단골고객들 중에 조선

족들이 상당수 차지해요. 더치커피가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커피를 내리는 건데 

가격이 한잔에 80위안이에요. 제 커피원두도 유기농이고 해서 제 커피에 대해서 

자부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고급소비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커

피사업을 시작한지 1년 조금 넘어요.”(金씨, 한국인 40대 바리스타)

한국인 사업가 李씨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학습하고 실천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획득의 통로임을 배웠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에 촉각을 세웠고 현재 부동산으로 자산을 높인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라 부동산을 사기도 힘들었고 베이징에서 얼마나 

거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였

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비록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을 팔고 귀국하여 한국인

들은 조선족과는 달리 중국 부동산투자로 인한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고 설명

하였다. 

“조선족들은 왕징에 아파트를 많이 샀죠. 한국이 경제발전 시기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배운 거죠. 우리들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살 수도 없었고... 산사람들이 있어

도 2008년 많이들 팔고 갔어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엄청 돈 벌었을 텐데...”(李

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중국 내 한인의 초국가적 이주와 종족공동체의형성 및 변화: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 연구  297

중국의 경제는 동일한 기간을 같은 지역 공간에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왔

던 한국인들의 그간의 노고와 수고를 무화시켜버리듯 초고속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은 고답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위기의식

마저 휩싸인다. 중국인과 조선족들은 이 상승세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면서 

동반성장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듯 저성장하

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인 사업가 閔씨는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족기업이 한국기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단위의 규모에서 시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점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성공한 조선족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조선족이 성장한 폭만큼 성

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사업가 洪씨는 이러한 상황을 비관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처럼 그렇게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지요. 솔직히 한국사람 

성공한 거랑 조선족들이 성공한 거랑은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처음에 얼마나 

상황이 달랐는데...”(閔씨, 한국인 40대 사업가)

“잘 생각해봐라...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조선족한테 발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 거야. 한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끼리 이런 말 농담처럼 던지지만 이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앞으로 얼마나 심해지겠냐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얼마나 뻐겼어 근데 이젠 여기서 ‘작은(小) 한국인‘이라고 불린다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洪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조선족의 성장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상대적인 정체감(停滯感)을 느끼게 하

였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조선족들의 성장과 같은 외적 요인이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물가 상승, 위

안화의 가치 상승까지 겹쳤다. 주재원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위축된 것

은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북경 생활을 한지 5년 차의 玉씨

는 체제 보조금이 정액제로 바뀌어 한국 주재원들의 생활도 이전과 같이 풍요

로운 생활은 어렵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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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회사에서 집을 구하면 구한 집세 그대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징

에서 맘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서 임대할 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주택보조금이 

정액제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월세도 많이 올랐는데,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

에서 집세를 내야 하니까 예전처럼 여유가 없네요...”(玉씨, 한국인 30대 주재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로 위안화 가치가 무려 2배 이상 상승되

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손에 쥐고 있는 중국 돈이라도 본전 뽑는다는 생각

에 많은 한국인들은 귀국을 선택했다. 한국인 계층의 말단에는 베이징에 와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자본을 모두 잃어버리고 방 한 칸을 임대

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2012년 상반기에

는 베이징 당국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재베이징 한인회는 불법 

체류 한국인 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할 정도로 베이징 내 한국인 불법체

류자의 문제도 생겨났다(재베이징한국인회, 2012). 

한국인의 중국 이주는 초기부터 불확실성위에 놓여 있었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긍정적인 이주 효과로 이끄는 관건이었으나, 거시적 환

경 변화는 한국인 이주자의 불확실한 상황을 배가시켰다. 한국인 徐씨는 여전

히 중국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베이징에

서 사업에 투자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

는 중이었다.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

국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현대자동차를 빼면 대기업들도 다 죽을 쓰고 

있죠.”(徐씨, 한국인 40대 사업가)

남아있는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왕징지역

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이른바 ‘탈 왕징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징의 코리아타운으로 집결되었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여전히 구심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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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는 있지만 베이징의 외곽지역으로 분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전

과는 다르게 중국의 위안화가 170에서 180대에 이르면서 물가 수준도 서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데다 왕징 아파트 임대료도 점점 상승하다보니, 한국인

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17) 

“점점 왕징에 한국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왕징이 서울 강남 정도에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앞으로 한국인들이 왕징을 더 많이 빠져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에요.”(李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이런 상황은 베이징 시정부가 2010년에 왕징을 제 2의 상업금융중심지

(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지정한 후 왕징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심

화되었다. 베이징 시는 왕징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

서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지멘스 등 많은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왕징에 입

주하게 되었다. 왕징에 외국계 기업까지 가세하자 부동산 붐은 지속적으로 나

타났고 왕징은 글로벌화된 고급 주택단지로 변모하고 있다(강진석, 2007). 왕

징 지역은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족들이 선호하는 주

거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탈왕징화는 점차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인들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순이취18)를 비롯

하여 베이징 동부의 허베이성(河北省) 싼허(三河)시 옌자오(燕郊) 경제기술개

17) 2012년 8월 14일 현지 부동산 업자 具씨 인터뷰.

2012년 8월 왕징 부동산의 거래를 보면 오래된 4구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 ㎡당 25,000

위안정도이지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대서양신청 신구역은 ㎡당 45,000위안을 넘는다. 

임대의 경우는 동호만의 방 3칸 자리는 15,000위안 정도로 한국 돈으로 월세 2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대서양신청의 F구역. 보성, 구풍상관 등 방 4칸의 경우에는 25,000위

안(한국돈 430만원)을 넘어선다.

18)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베이징시 인근의 순이취(顺义区)는 베이징 시 도시총체계획

(2004-2020)에 의해 동부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신도시로 베이징 시내에서 

35Km 떨어져있으며, 베이징 수도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순이취 정부

는 인재도입관련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전문인력에게 베이징시 직업거주권을 제공하고 

경영자 및 임원직 가족들에게는 사회보험, 자녀 교육 등 중국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

며 한국 기업 유치와 한인 타운 걸설에 총력을 기울었다. 순이취에는 왕징 한국 국제학교

보다 명문으로 통하는 ISB 미국계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이 있으며 왕징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한국인 각종 한인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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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구19) 등 베이징의 외곽지역으로 점차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순이취나 옌자오

로 이전하여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고 중국의 건설회사도 이를 겨냥하여 이 지

역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는 왕징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원룸, 방 2칸짜리의 경우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정도로 왕

징의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난다. ‘베이징 코리안‘이나 ‘기업정보’와 같은 한국인

을 위한 잡지에는 생활 편의 시설 목록을 왕징지역과 우다우코우 지역만을 수

록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발행되는 한국인 정보지에는 순이취, 옌자오(燕郊) 

등을 포함하여 전화번호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베이징 교외로 분산되는 현상은 이민 연구의 ‘교외화

(suburbanization)’ 현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민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도심의 종족 경제를 벗어나 교외에 정착하는 교외화과정은 이민자의 안정된 

경제력을 입증하고 상향 사회이동을 드러낸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에 관한 

민병갑(Min, 20008)의 연구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주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이민자들이 영어구사력과 자본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거주하는 교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에서 

나타나는 한인 이주자들의 베이징 교외화 현상은 한인 이주자들이 정착국에서

의 적응이 성공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 오히려 이주로 인한 상당한 하향이

동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베이징 한국인회 이창호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베이징 한인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언급했던 측면이 한국인들의 ‘탈왕징화’였다.20) 왕징에 거주하였던 한

19) 옌자오(燕郊)는 행정구역으로는 베이징시에 속하지는 않지만 천안문에서 30km, 순이취

와도 20km 떨어져있어 베이징시의 다른 외곽지역보다 가까이 위치해있다. 베이징의 

CBD지역의 동부 확장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고 2010년에는 국가급 첨단기술개발지

구로 승격된 옌자오에는 2011년부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원이 건설 중에 있고 한

국의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등 43개 기업이 투자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에 거주하

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비즈니스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서울원이 완공되면 옌자오도 점차 베이징 한인들의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 2012년 7월 27일 재북경한인회 이창호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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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이 왕징을 벗어나고 있는 현상은 단지 한국인들이 분산되어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베이징 시내로부터 점차 베이징 외곽으로 밀려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왕징화’로 베이징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지

는 현상은 한국인들이 베이징의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으로 한국인의 약화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과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왕징의 종족공동체는 새로

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국의 경제성장, 모국 자

본에 기대어 발전한 조선족 집단의 계층적 분화, 그리고 한국인의 위축된 경제 

상황은 종족 집단 간 관계에 반영되어 종족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이취와 옌자오를 연구지역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초국가

적 종족공동체의 분산과 다원화는 향후 한국인과 조선족과의 관계 형성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족들은 왕징을 벗어나 안

정적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옌자오 지역으로 분

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이 같은 생활권에서 밀집해 살아가는 양상

을 보일지 아니면 한국인 집단과 조선족 집단의 독자적인 사회 공간이 조성될

지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왕징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모국 경제를 통해 경제

생활을 영위해왔던 조선족의 한국인과의 공생관계에서 출발하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조선족 집단의 성장, 도시공간의 분화와 함께 분산되고 있었으며 보

다 중요하게는 한인 종족 집단 내의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

하였다. 한국인과 조선족의 이주로 한인 종족 간 형성되었던 초기의 강한 공생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의 베이징으로의 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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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경제에 의존적이었고 한국인의 보조 역할로 모국 경제로 편입해가는 방

식이었기 때문에 한국인과 자율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

니었다. 따라서 초기의 강한 공생관계라고는 하지만 동족 집단 간 친밀한 관계

의 기반이 처음 출발지점에서부터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선족과 한국

인 이주의 상반된 흐름과 특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확연히 차이나는 집단 

간 관계로 틀지어졌고, 모국 자본이 산출한 분절된 노동 시장으로 조선족들이 

저임금-저숙련 직종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이주흐름은 조선족의 모국귀환에

서 더욱 강화되어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는 동족 집단 간의 공생이라기보다

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뉜 고용-피고용의 관계 속성이 강했다. 이 상황에서 

두 집단 간의 접촉이 증가될수록 동족 상호간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쌓였고 동

족집단 간의 분리는 심화되었다.

또한 재중한인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빠르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거주국의 경제 성장으로 점차적으로 종족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왕징 

코리아타운을 벗어나는 탈왕징화의 현상도 가속화되었다. 탈왕징화 현상은 베

이징의 외곽지역으로 크고 작은 코리아타운이 생겨나면서 한인들이 분산되어 

거주하는 양상을 지칭한다. 이전의 왕징 지역에서 누렸던 경제적 차익의 효과

나 동족 관계에서 누렸던 편의의 효과 등 동족 하위집단 간 사회적 관계를 통

한 로컬적 자원 확보 효과가 퇴색하면서 초국가적 종종공동체에서 빼곡히 모

여 살던 한국인과 조선족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 

많은 소수 종족의 이주자들이 거주국에서 거주지의 격리나 분리를 경험해왔

다. 흑인의 경우 거주지의 격리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고, 아시아계 이민자

들은 가장 성공적으로 백인 거주지로 진입하여왔다. 이렇듯 거주지의 변화양

상은 이주자들의 거주국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이동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의 한인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베이징 도심에서 지

리적으로 멀어지는 ‘탈왕징화’라는 현상은 한국인들이 베이징의 주류 사회로부

터 멀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현상으로 한국인의 약화된 경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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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企圖以北京的望京韓國城為例，探討韓中之間跨界韓人的遷移經驗, 由於族群共同體

分散現象的浮現，特別是關注在望京地區韓人族群共同體的變遷。在九零年代韓人族群共同

體形成以來，朝鮮族跟韓國人的共生關係越來越弱化，韓人密集居住地也逐漸從望京分散到

郊區。本文以對韓國人和朝鮮族深入訪談資料，田野，政府文件，與新聞報導資料來了解與

分析。透過因爲韓人大規模的遷移現象而區分出韓國人與朝鮮族的不同的遷移軌跡，作者並

指出望京的韓國城是如何形成的，以及韓人居住地的郊區化如何隨著移民接受國的快速經濟

發展而出現，此在內面韓人群體的階層化與同族疏離關係變的扮演了重要的角色。此一脈

絡，對韓人居住地的郊區化具有學術上的涵意，在移民研究中種族居住地的隔離或者同化被

可解釋為社會移動的指標－社會地位上升或者下降。北京韓國城的去望京化同時受到都市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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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的分化與韓國跨國企業的遷徙去向的影響。

關鍵詞: 北京韓國城, 居住地, 族群共同體, 同族關係, 郊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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